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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말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등은 이제 우리 시대가 풀어야할 과제로 등장하였다. 지속가능발

전교육을 위한 녹색성장과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

도 2008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삼아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러한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흐름은 교육이 이전과 달라야 함을 말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교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의 수준이 교사를 넘을 수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교사가 알고 이해한 것만큼 학생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가 국제적

으로 시행되고 있는 환경교육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이러한 일환으로 글로벌 교사 해외연수를 통한 다국적인 교사 교

류의 활성화를 돕는 장을 마련하고자한다. 이번기회를 통해 일본교사와 한국교사의 보다 긴

밀한 교류를 갖고 이러한 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학생들을 위한 열정

적인 한국과 일본의 교사교류의 장을 통해 많은 교류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각국의 환경교

육이 서로 도움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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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韓國 ․ 日本 敎師交流 セミナー

○ 目的 : 韓國 ․ 日本 間の緑の成長教育の事例の説明と教師の交流

○ 一時 : 2011年 2月 11日(木) 午後 15:00時 ~ 18:00時

○ 場所 : 韓国科学創意財団(KT惠化支社) 7層

○ 主催/主管 : 韓国科学創意財団/コンジュ大学校 産学協力団

○ スケジュール

時間 区分 内  容 進  行

15:00 - 15:10 ご挨拶 緑の成長と環境教育  イウンア 室長 (韓国科学創意財団)

15:10 - 15:40 発表 1 未来の学校の環境教育

日本 : 現代日本の環境教育概観 三石

初雄（東京学芸大学）

韓國 : 持続可能な社会のための変化と

教育の役割 イー　 ぜーヨン（コンジュ

大学)

15:40 - 16:10 発表 2
小学校の環境教育事例

発表

日本 : 松本純子 (Matsumoto Junko) 多

摩市連光寺小学校

韓國 : 廃校から、来てみたい学校へと 

チェ　 ウニ(忠南アサン市キョサン小学

校)

16:10 - 16:20 休憩 休 憩

16:20 - 16:50 発表 3
中学校の環境教育事例

発表

日本 : 高城英子 (Takagi Eiko） 松戸市立

小金中学校

韓國 : 活動を中心とする環境教育 ナ

厶　 ユニ(韓国教員大学校附設ミホ中学

校)

16:50 - 17:20 発表 4
高等学校の環境教育事

例発表

日本 : 大内康弘 (Ouchi Yasuhiro)  法政

大学第二中・高等学校

韓國 : ユニークな学校創り先導学校 

グォンヒョクジョン(ムンサン女子高等

学校)

17:20 - 17:30 休憩 休 憩

17:30 - 18:00 討論 自由討論
社会 : グォンジョンフイ(韓國環境敎育硏

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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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성장교육 한일 교사 세미나 일정(안)

○ 목    적 : 한일 간의 녹색성장교육 사례 설명 및 교사 교류

○ 일    시 : 2011년 2월 11일(목) 오후 3시 ~ 6시

○ 장    소 : 한국과학창의재단(KT혜화지사) 7층 연수1, 2실

○ 주최/주관 : 한국과학창의재단/공주대학교산학협력단

○ 참여인원 : 총 30명

          - 일본측 교수 및 교사 5명

          - 한국측 교사 20명(글로벌 해외탐방팀 교사 + 발표자 + 일반교사 + 지정토론 )

          - 관계자 5명(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환경교육연구소)

○ 일   정

시간 구분 내  용 진행

15:00 - 15:10 안내
세미나 취지 및 창의재

단 활동 소개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은아 실장

15:10 - 15:40 발제1 미래의 학교환경교육
일본 : 미쯔이시(동경학예대학)

한국 : 이재영(공주대학교)

15:40 - 16:10 발제2 초등학교 사례발표
일본 : 마츠모토 준코(렝코우지 초등학교)

한국 : 최은희(거산초등학교)

16:10 - 16:20 휴 식 휴  식

16:20 - 16:50 발제3 중학교 사례발표
일본 : 타카기 에이코(코가네중학교)

한국 : 남윤희(미호중학교)

16:50 - 17:20 발제4 고등학교 사례발표

일본 : 오우치 요시히로

      (호세대학 제2중·고등학교)

한국 : 권혁정(문산여자고등학교)

17:20 - 17:30  휴 식 휴  식

17:30 - 18:00 토론 자유토론 사회 : 권정희(한국환경교육연구소)

○ 오시는길 (홈페이지 http://www.kofac.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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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緑の成長と環境教育 イウンア 室長 (韓国科学創意財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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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색성장과 환경교육: 이은아 실장(한국과학창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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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未来の学校の環境教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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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미래의 학교 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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持続可能な社会のための変化と教育の役割

ー韓日間、相互学習の機会の拡大のためにー

イー　ぜーヨン（コンジュ大学）

　

  2012年、 ブラジルにて『リオ+20会議』が開かれる。 1992年ブラジルのリオで開

かれた歴史的な会議の20周年を迎え、今回の会議はあらためて会議の目標と意味を見

直し、 環境問題に関する新たな思考や挑戦と実験の方法を模索するきっかけになると

思う。 『リオ+20会議』は環境保存と経済開発を統合し、 社会的葛藤や矛盾を乗り

越える戦略として「持続可能な発展」という新しいビジョンを提案した意味深い場で

あった。 単なる環境会議ではなく人類の未来を考える場とも言えるだろう。

  「持続可能な発展」という用語の概念には様々な解釈があり、 そのため実際に行動

にうつすことが簡単ではないが、 最近になって専門家たちだけの抽象的理論ではな

く、 持続可能な福祉、持続可能な経営、持続可能発展のための教育など一般の人々が

自 分 達 の 日 常 の 生 活 の な か で 生 き 方 を 決 め る 判 断 の 基 準 と し て 「 持 続 可 能 性

(sustainability)」の価値を受け入れるようになりはじめた。 今日の平和、人権、民主

などの概念の価値のように「持続可能性」という概念の価値も我が社会が追求すべき

価値になりつつある。

  しかし振り返ってみると平和の前には戦争があり、人権の前には差別が、民主の前

には独裁と抑圧があったように「持続可能性(sustainabil i ty)」を常識的価値として受

け入れられるまでの必然的な過ちや試行錯誤が問題である。

　私の経験から評価しようとすると2005年、 大統領傘下の持続可能発展委員会

(PCSD)の教育分科所委に属していた時、当時の教育人的資源部（現在の教育科学技術

部）の担当者は「持続可能発展」と「持続発展可能」を区別できず使っていた。　 さら

に自治体の組長達は　 「地方議題21(Local Agenda 21)」を「地方の第21(The 21st 

of the Local)」と読み間違える場合もあった。　 では、2010年、現在はどうだろう

か。　 知り合いの大半の師範大学の教授らは「持続可能発展教育」という用語は初耳だ

と言い、教師の場合はもっと深刻だった。こういう問題は教授や教師個人の問題では

ないと思う。 

しかも、これは韓国だけの問題でもない。 1992年のリオ会議以降5年ぶりに開かれた

会議でも、10年ぶりの会議でも結論は同じく、なんの成果もなく変化のない領域は教

育分野だったのである。 そこでUNが特別な決断を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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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변화와 교육의 역할

- 한일간 상호학습기회의 확대를 위해서 -

이재영(공주대학교)

  2012년에는 브라질에서 리우+20 회의가 열린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렸던 역사

적인 회의의 20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그때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과

제를 확인하고 새로운 도전과 실험의 길을 모색하는 회의가 될 것이다. 리우 회의는 환경보

전과 경제개발을 통합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지속가능발

전’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인류에게 제기한 의미있는 회합의 장이었다. 따라서 리우 회의는 

단순히 환경회의를 넘어서 인류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마당이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나 개념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고, 이로 인한 실천의 어려움이 아

직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세계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오래된 가

치를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고, 전문가들이 만들어내고 그들끼리만 사용하는 추상적, 이론적, 

전문적 용어가 아니라 보통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일상적 삶의 양식을 고민하고 설계하는 과

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어’이자, 갈등과 고민의 순간에 방향을 잡아주면서 의사결정과 가치판

단의 준거가 되는 ‘규범어’로서 바뀌어가고 있다. 마치 평화, 인권, 민주가 그러하듯이 마찬

가지로 지속가능성 역시 우리 사회가 추구할 핵심적 가치의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문

제는 평화를 받아들이기 전에 전쟁이 있었고, 인권의 깃발을 세우기 전에 차별과 소외가 있

었고, 민주의 함성이전에 오랜 독재와 억압이 있었던 것처럼,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상식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인간을 포함하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훼손

하는 실수나 만행을 얼마나 저질러야 하는가일 것이다. 어쨌든 지속가능한 복지, 지속가능경

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등 이제 지속가능성은 우리 사회의 모든 양상에 결합되고 있

고, 과거의 낯설음이나 억지스러움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 2005년경 대통령산하지속가능발전위

원회(PCSD)의 교육분과 소위에서 활동할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의 담

당자는 지속가능발전과 지속발전가능을 구분하지 못하여 섞어서 사용하고 있었고, 지방자치

단체의 장들은 지방의제21 행사장에서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의 뜻을 전혀 이해하

지 못하여, ‘지방의 제21(The 21st of the Local)’이라고 잘못 띄어 읽는 경우도 있었다. 그때

에 비해 많이 나아졌을까? 그러나 2010년 현재에도 개인적으로 만나본 사범대학의 많은 교

수들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처음 들어본다고 말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교수 개인의 노

력으로는 거의 개선될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한다. 교사들의 사정은 이보다 

나을까? 평가는 부정적이다. 이런 경향은 단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닌가보다. 1992년 리후 

회의 이후 5년만에 열린 회의에서도 그랬고 10년만에 열린 회의에서도 결론은 같았다. 여전

히 가장 변하지 않고 있고 성과가 보이지 않는 영역이 바로 교육이다. 그래서 유엔은 특별

한 선택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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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持続可能発展教育」と『緑成長の教育』

　「持続可能発展教育」において日本は世界先導国のひとつだ。 現在の「持続可能発

展教育のための10年(UN DecadeofEducation forSustainableDevelopment)」は日

本とスウェーデンが発議したものである。 ユネスコは最近「持続可能発展教育」の優

秀な実践事例を世界中から集めて紹介をする作業を行っている。それにしたがってユ

ネスコの韓国委員会も国内の事例を集め、認定するシステムの導入の準備している

が、先導国である日本はすでにその事例収集の作業と認定制度を行っていることから

みると韓国はいろいろな側面から遅れていると考えられる。

　「持続可能発展」はイーミョンパク政府に入って『緑成長の教育』という用語に席を

譲った。 政府の政策や事業では『持続可能』のかわりに『緑成長』という用語が使わ

れ、 『緑成長』のための法も立てられた。特に教育の面で日本と比べ、注目するとこ

ろは中高校で環境を独立した一つの科目にしているところだ。 しかし、これまでの伝

統的、

狭義の環境教育の方法では「持続可能発展教育」と『緑成長の教育』の主題や観点を

実践することは大変難しいと思う。　 政府の政策によって高校の環境科の科目名も

1997年の第7次教育課程の＇生態と環境＇から2007年には中学校と同じく＇環境＇に

変り、2009年度の改定の教育課程では＇環境と『緑成長』＇に変わった。この2009年

度12月公布された＇環境と『緑成長』＇の教育過程は以前と比べいくつかの大切な変

化をみせてくれる。この変化のもとには＇環境と『緑成長』＇が2009年度改定教育過

程の哲学的根幹になる＇『創意人性』教育の先導科目である＇という前提がある。

　筆者はこの改定過程に参加し、　 多数の専門家と議論を行い、　 これからもっとも関心

を持つべき内容を確認した。2009年度改定版＇環境と『緑成長』＇教育過程の中心に

なる主な内容を紹介しよう。

　１．環境を経済や社会的側面から共に統合的に扱う。

　２．統合的接近を実現する具体的な方法として『環境プロジェクト』を導入する。

　３．『緑成長』と「持続可能発展」を通時的に比較しながら概念を持たせる。

　４．気候変化を別の題名にし、変化の原因と現象だけでなく緩和と適応のための

      実践を内容において重要に扱う　

　５．深層的な事例の研究を通じて環境、社会、経済がどのようにつながっているか

      を、そしてどのように相互作用をしているかを考えられるようにする　

　2010年梨花女子大学校にて開かれた韓国環境教育学会の下半期の学術大会では

とても意味のある発表会があった。 それは多数の高校生達が専門家や教師のまえ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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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과 녹색성장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있어서 일본은 세계 선도국가 중의 하나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현

재 진행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10년(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일본과 스웨덴이 발의한 것이다. 최근 들어 유네스코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의 우수한 실천사례를 전세계에서 모아서 소개하는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

원회는 국내의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여 인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기도 하

다. 사례 발굴 작업도 일본이 선도하고 있고,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증제도 이미 실행하고 있

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일본에 많이 뒤쳐져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오면서 녹색성장이라는 용어에 자리를 내주었다. 최소

한 정부가 벌이는 정책이나 사업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대신 녹색성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법도 제정되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면에서 일본과 

비교할 때 특기할 만한 점은 아무래도 중등학교에서 환경을 독립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는 사실일 것이다. 물론 전통적인 또는 협의의 환경교육으로는 지속가능발전이나 녹색성장

교육에서 다루고자하는 주제나 관점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위험이 있다. 

  현실을 살펴보면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고등학교 환경과의 과목명도 1997년 제7

차 교육과정의 ‘생태와 환경’에서, 2007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와 같은 ‘환경’으로 바뀌었다가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환경과 녹색성장’으로 바뀌게 되었다. 

  2009년 12월 공포된 개정교육과정의 ‘환경과 녹색성장’ 교육과정은 몇 가지 중요한 변화

를 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환경과 녹색성장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철학과 이

념을 대변하는 ‘창의인성’ 교육의 선도과목이라는 전제가 있다. 필자는 교육과정 개정에 참

여하면서 많은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그 과정

에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풀어가야 할 몇 가지 숙제를 확인하게 되었다. 우선 2009 개

정판 ‘환경과 녹색성장’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성격과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환경을 경제 및 사회적 측면과 함께 통합적으로 다룬다.

  2) 통합적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환경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3)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을 통시적으로 비교하면서 개념을 갖게 한다.

  4) 기후변화를 별도의 대단원으로 설정하여 원인과 현상뿐만 아니라 완화와 적응을 위한 

실천을 비중있게 다룬다.

  5)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통하여 환경, 사회, 경제가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고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탐구하게 한다.

  

  2010년 12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환경교육학회 하반기 학술대회에서는 매우 뜻

깊은 일이 벌어졌다. 다수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문가와 교사들 앞에서 자신들의 프로젝트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진 것이다. 그 발표자료를 검토하고 썼던 글의 일부를 여기에 옮

기고자 한다.

  “스물 여덟개의 여고생 프로젝트팀이 쓴 보고서를 읽었다. 내가 지난 2001년 한국으로 돌

아와서 10년 동안 꿈꾸던 일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우리는 안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실험하고 도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무언가를 결정할 권리와 실행에 

옮길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들이 어떤 놀라운 성취를 보여주는가를. 아이들은 우리가 예상

하는 것보다 강하고 어려움을 잘 견디고 나아가 서로의 난처함과 고난을 이해하고 힘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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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分達が行ったプロジェクトの成果を発表する場であった。 その発表の資料を読んだ

あと書いたことをここに移したい。

　＂28の女子高生のプロジェクトチームが書いた報告書を読んだ。　自分が2001年

筆者がアメリカから韓国に帰ってから10年余り夢見ていたことが少しずつ現実になっ

ていくような気がした。　 我々は知っている。　 彼らに実験と挑戦の機会を与えれば、

そして決定の権利と自由を渡せば、彼らがどんなにすばらしくてびっくりする程の能

力と可能性をみせてくれるかを。　

　彼らの報告書には自分達が新しく創り出した成果に対する驚きと喜び、愛情が溢れて

いた。そしてとなりにいる友達に感謝の気持を持っている彼らの様子が感じられた。

＂

　私は全国の15％余りの中高校だげが環境を選び、しかも専攻の教師もいなくて

大抵、環境の授業は自習の時間になっている現実を知っている。さらに最近は環境

を専攻にした教師をひとりも任用していない状況になってしまったこもとよく

知っている。　 しかし心の奥から心配なのはそんな現実ではなく未来だ。　 わが国の未

来、そして我らのコドモの未来。　 機会を奪われた彼らの未来を想像すればわが国、我

が社会の未来が見える。

教師から始まる変化

＂教育の質は教師の質を越えられない＂

この話は教育においての教師の役割を考えさせる。

今回、創意財団が主催し、コンジュ大学の産学協力団の主管で行う『グローバルな緑

教育の教師研究会の構成と海外探訪の支援事業』は教育共同体内で「持続可能発展教

育」または『緑成長の教育』の拡散が計れるチカラになるとおもう。約40対１の熱い

競争から選ばれた38名の教師が、自ら計画やスケジュールを立て前例のない自主的探

訪を行った今回の『グローバルな教師の海外研修事業』から感じたことをすこし書い

ておき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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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함께 해결할 줄도 안다. 물론 그들이 아주 작은 돌부리에도 걸려 넘어지고 뻔히 보이

는 해결책을 눈앞에 두고도 주변만 두리번거릴 때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주변의 친

구들이 해내는 것을 보면서 에너지와 방법론과 가능성을 함께 나누곤 한다. 

  아이들의 직접 적은 소감문 속에서 본인들이 이룬 성취에 스스로 놀라하고, 다른 친구들

의 노력에 감사하고, 또 갈등을 겪으면서 성숙해져가는 과정에 대해 기술한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아마 후배들이 선배들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보게 된다면 아마 자신들이 친

구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심리적 성장을 하게 될지 큰 기대를 갖게 될 것이다“.

  나는 전국의 15% 남짓한 중고등학교에서만 환경을 선택하고 있고, 그 학교들조차 전공한 

교사가 거의 없으며 환경 수업을 자주 자습 시간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단 1

명의 환경전공교사도 임용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환경교육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에게 걱정스런 목소리로 위로하는 동료 교수나 사회환경교육 진영의 활동가들을 

자주 만난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진짜 걱정되는 것은 우리 과가 아니고 

우리 나라의 미래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다.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 환경적 소양을 갖출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그들이 자라 만들어내는 한국 사회는 어떨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느냐

고.”  

교사로부터 시작되는 변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교육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큰 지, 또 교사양성과 연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려고 할 때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말은 교사교육이 사회적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는지를 드러내는데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아마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속가능발전

교육 또는 녹색성장교육이 될 것이다. 

 이번에 창의재단에서 주최하고 공주대학교산합혁력단이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녹

색교육 교사연구회 구성 및 해외 탐방 지원 사업은 우리 교육공동체 내에 지속가능발전교육 

또는 녹색성장교육의 확산을 위한 역량 구축이라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선정된 38

명의 교사들은 약 40대 1에 이르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되었으며, 본인들이 스스로 작

성한 계획서에 따라 직접 현지 코디네이터를 접촉하여 방문 시설과 학교와 일정을 조정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전례없이 참가자 주도적인 탐방을 진행하였다. 

  이번 글로벌 교사 해외 연수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만 정리해서 이야기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녹색성장교육 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전

혀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획서 공모에 참여한 교사가 총 367팀이었으니 평균 4명

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면 약 1,400명이 넘는 교사가 참여한 것이다. 실상은 준비를 하다가 

중간에 사정이 있어 포기했거나 마음은 있어도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도전하지 못한 교사를 

합친다면 관심이 있는 잠재 교사의 규모는 적어도 2천명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현재의 관심을 잃지 않고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둘째, 이번에 참가한 교사 중에는 초등학교 교사가 중등학교 교사에 비해 조금 더 많았고, 

중등교사들의 전공은 매우 다양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이나 녹색성장이 전 학교

급에 걸쳐 전 교과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실현하는데 있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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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持続可能発展教育」または『緑成長の教育』に関心を持っている教師がこんなに

多いとは予想もしなかったことである。公募に応募したチームの数は367チームに至

り、チームごと平均4名になったのでおよそ1400名の教師が参加したことになる。準

備は進めたが事情により参加ができなかった人数を加えると少なくとも2000名を越え

るだろう。この熱い関心をこれからどうすれば維持できるのかが大事な課題であろ

う。

　２．教師のなかでは小学校の教師が一番多く、中高校の教師の専攻は思うより多様

だった。 こういう現状は「持続可能発展教育」または『緑成長の教育』が全学校、

全教科にて扱われることを目指す原則を実現するに何よりも望ましい。

　３。参加できなかった教師たちからの便りも励ましになった。参加はできなかったが

準備の過程でもいろいろ考えられるきっかけになったという意見やまた機会が

あれば準備の時間を増やし万全を尽くしたいという意見など、　期待もしなかった

ことだがこれこそ今回の事業の成果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今度はより多くの教師が

参加できるように国内と国外を分けて審査を行うのはどうだろうか。

2009年、　2010年　日本滞在の経験

　現在日本環境教育学会の事務局長を務めている学習院大学の諏訪教授の招待で2009

年と2010年の夏休みに二ヶ月間日本に滞在したことがある。特に去年の夏には印象に

残る経験が多かったのでその話を最後にしたい。

　まず、2010年7月に開かれた四つの学会の共同セミナーのこと。このセミナーの主題

は＂自然と子供＂であった。自然がこどもの成長と発達にどういう意味を持っている

のかについて異なる専門性を持つ四つの学会（環境教育学会 、こども環境学会 、野外

教育学会 、生活体験学会）が集まって、経験と知識を分かち合う場であった。皆が専

門性に基づきこどもと自然の関係について興味深い話を聴かせてくれた。このような

相互学習の場は日本でもめずらしいという。

　そして北海道の富良野の自然宿にての出会い、日本最高の劇作家である倉本聰さんと

の出会いだった。 彼は「北の国から」というテレビドラマの作家として有名になった

が、富良野に自然学校をつくり、閉ゴルフ場のコースを探訪コースにした環境教育の

リーダでもある。

　四つの学会の共同セミナー場では特別招待講演としてドキュメンタリ＇里山＇をつ

くったNHKのプロデューサが話を聴かせてくれた。このように環境教育や「持続可能

発展教育」は大衆芸術や文化とも機密につばがっていることをあらためて実感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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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교육의 특징 중 지속가능발전이나 녹색성장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나 사고방식에 정면

으로 충돌하는 것이 분과적 구조일 것이다. 전체가 되는 무언가를 쪼개어 그 하위 요소들로 

나누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은 전체에 대한 관념과 감각을 상실한 채 자신의 신체와 결합되

어 있거나 이해가 얽혀있는 부분에만 몰두하게 하는 분업화된 구조, 그것이다. 대공장에서 

물건을 대량생산하기 위해 고안된 이 구조가 우리가 아이들과 학교에서 이 세계에 대해 가

르치고 배우는 과정에도 복제되고, 과학은 물화생지로 분화되고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에 

대한 탐구이어야 할 과학은 미학과 윤리로부터도 떨어져나간다. 이번 탐방 지원 사업에 지

원했던 모든 교사들이 준비과정과 이후 탐방과정을 통하여 우리 학교가 결여하기 쉬운 통합

성을 채워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다.  

  셋째, 떨어진 교사들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편지를 보내주었

다. 다음에도 꼭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아마 준비기간이 길었다면 더 많은 교사들

이 참여했을 거라고. 이 부분은 기대를 별로 하지 못했지만, 지나고나니 어쩌면 선정된 38

명이 체험한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효과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는 더 많은 교사들

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종심사에서 떨어진 교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탐방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2009, 2010년 일본 체류 경험

  나는 현재 일본환경교육학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학습원대학의 스와 교수 초청으로 

2009년과 2010년 2년에 걸쳐 여름방학에 두 달동안 일본에 머문 적이 있다.특히 작년 2010

에는 아주 인상적인 경험이 많았는데 그중의 두 가지를 소개하겠다. 먼저 2010년 7월에 열

린 4개 학회 합동세미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 세미나의 주제는 ‘자연과 아이’였다. 자연

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4개의 학회가 

함께 모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참여한 4개의 학회는 ‘환경교육학회’, ‘어린이

환경학회’, ‘야외교육학회’, ‘생활체험학회’였다. 그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이와 자

연 사이의 관계에 대해 흥미롭고 실천적인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런 상호학습의 장

은 일본에서도 드물다고 한다. 

  두 번째 사건은 호카이도의 후라노자연숙에서 이루어진 일본 최고 극작가 중 한명으로 불

리는 ‘쿠라모토 소’와의 만남이다. 그는 ‘북의 나라에서’라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써서 유명해

졌지만 후라노 지역에 자연학교를 만들고 문닫은 골프코스를 탐방코스로 설계한 환경교육 

리더이기도 하다. 앞서 소개한 4개 학회 공동 세미나 장에서는 특별 초청 강연으로 다큐멘

터리 ‘사토야마(里山)’를 찍은 NHK의 프로듀서가 초대되었다. 이런 자리를 통해 환경교육 또

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대중예술이나 문화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두 분의 발표나 설명에서 모두 전통적 지혜가 자주 언급된 것이다. 전통은 

이러한 통합적 이해를 쌓아가는 토대가 된다. 근대 과학의 오만과 이에 기초한 과학교육은 

전통적 지혜를 미신이나 근거없는 어리석음으로 치부해버리면서 그러한 전통적 지혜와 그 

지혜의 담지자인 공동체의 노인들까지 한꺼번에 골방과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렸다. 이제 지

속가능성의 핵심으로 문화생태적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고, 그 다양성의 뿌리가 지역

마다 전해오는 토착적 지혜와 다름아님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전통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아마 우리가 한일간 교사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의 

하나는 이러한 문화생태적 다양성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배우

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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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の場でなによりも気になったのは倉本聰さんもプロデューサさんも強調する

伝統的知恵のことだった。伝統は統合的理解の土台になるに違いないが、近代の科学

の高慢から無視され失われる一方だった。その伝統的知恵はいまになって文化生態的

多様性とともにあらためて持続可能性の核心として理解され始めている。これから韓

日の教師の交流を通してお互いがさぐりあうべきこともほかではなく文化生態的

多様性と共同体的持続可能性の繋がりであろう。

　今回の38名の韓国教師の海外探訪と日本の1名の教授と3名の教師の訪問を通して幅

広く経験と見方が分かち合えたことを大事におもっている。これからこの経験と

観点をどうのように共有していくかがもっとも大切な課題になると思う。そして

経験、観点とともに今回の新たな出会いがつづけられるようにすることもこれからの

大事な課題だと思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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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38명의 교사들을 해외로 보내고 또 일본으로부터 1명의 교수와 3명의 교사를 초

대하여 경험의 폭을 넓히고 관점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이

제 교사들의 해외 방문도 끝나가고 그 경험을 어떻게 공유하고 확산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

제로 다가오고 있다. 또 이번에 새로 만나게 된 일본의 선생님들과도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이 해외탐방 및 교류 사업의 지속가

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얼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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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초등학교 환경교육 사례발표

4.2.1. 초등학교 환경교육 사례발표(타마시립"@렌코지초등학교"E마츠모토 준코 (松本純子))

NO PPT슬라이드 발표원고

1
타 마 시 ( 多 摩 市 ) 의 

위치(지도)

저는 초등학교 교사 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렌코지(連光寺) 초등학교는, 도교도(東京都) 

타마시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타마시는 동경의 

서부에 위치합니다. 일본의 도시부 근교에 많은 

사람이 살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이루어 졌있고, 그 

계획에 준하여 대규모의 주택지인 「뉴 타운(new 

town)」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타마시(多摩市)는, 

일본에서도 가장 큰「뉴 타운(new town)」인 

「타마뉴타운」이 있는 곳입니다. 개발된 주택지와 

개발전부터 살고 있는 기존의 많은 주택지구가 

혼재하고 있는 것이 타마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2
렌 코 지 ( 連 光 寺 ) 

초등학교의 위치(지도)

렌코지 초등학교가 있는 곳은 타마시의 기존 

주택지구가 있는 곳입니다. 타니도지라고 불리우는 

구릉의 산골짜기에 속하는 장소 입니다.

3
렌 코 지 초 등 학 교 

건물에서 본 풍경

자연이 풍요로운 지역으로서 아이들은 학교 

창밖에서 피는 벚꽃나무로 봄이 시작되는 것을 알고, 

사계절의 변화를 매일 보면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4

렌 코 지 초 등 학 교 의 

학구영역의 특징

(역사·자연에 관한 

시설이나 장소를 알 수  

있는 그림)

학교 구역에는, 역사나 사회를 배울 수있는 

시설이나 장소와, 자연을 배울 수있는 시설이나 

장소가 있습니다. 역사나 사회를 배울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로서는, 옛 신사(神社)나 사찰, 기념관, 

양로원, 유치원·보육원, 상가 등이 있습니다. 

자연을 배울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로서는, 

삼림종합연구소의 렌코지 수목림, 타마가와(多摩川), 

큰 공원, 논 등이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이러한 교육 

자원을 이용한 지역학습을 중심으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
저학년 실천 사진

(공원에서의 활동)

다음은 본교가 있는 지역을 배우는 교육 활동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저학년에서는, 학교의 옆에 있는 

큰 공원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활동을 합니다.

6
저학년 실천사례 사진

(유아·고령자와의 활동)

또, 유치원이나 유아원의 아이들과 양로원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의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7 3학년의 실천사례 사진 3년생에서는 지역의 상가, 공민관,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가서 돕는 활동을 합니다. 이 활동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과 어울리며 지역에 대해서 

배우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지역의 주민들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 3년생의 실천사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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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학년의 실천사례 사진 

(강에서의 활동)

4학년에서는 1년간, 지역에 있는 타마강을 다니며 

강과 친숙하게 지낼 수 있는 활동을 합니다. 많은 

전문가가 도와 주며, 물고기나 수생 생물의 관찰, 

식물의 관찰, 버드워칭(bird watching), 강변의 돌들을 

관찰하는 등, 자연을 조사하는 활동, 수질조사나 

쓰레기 조사와 같은 환경조사를 합니다. 또, 강의 

안전지도나 카누 체험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자연 환경과 생물과의 관계를 

배웁니다. 또, 이활동을 통해서, 

「타마가와(多摩川)는자신들의 고향에 있는 강」이라고 

지역의 자연에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10
4학년의 실천사례 사진 

(강에서의 활동)

11
4학년의 실천사례 사진 

(강에서의 활동)

12
4학년생 실천사례 사진 

(강에서의 활동)

13
5학년 실천사례 사진

(연구소의 체험)

5학년생에서는, 지역의 삼림종합연구소의 부지내에서 

전문가와 함께 생물의 조사 방법을 배웁니다. 야조류, 

포유동물, 수목, 토양생물, 도마뱀 등, 각각의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도 실시하고 생태계에 대해서 배움니다. 

또 이와 함께 병행되어 실시하고 있는 것은, 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과 벼재배하기, 동네 숲에서 

죽순캐기, 대나무 자르기, 숯 굽기 등의 체험도 합니다. 

이렇게 「마을 산(사토야마)」이라고 하는 자연 환경을 

이용해 온 농촌의 문화도 배우며, 인간과 자연의 

공생에 대해서도 생각해 갑니다.

14
5 학년의 실천사례 

사진(연구소에서의 수업)

15
5학년의 실천사례 

사진(논)

16
5학년의 실천사례 

사진(숯 굽기)

17
6학년 실천사례 사진

(역사)

6학년에서는, 지역을 시간축으로 생각하여 

공부합니다.  

먼저, 지역의 역사를 조사하거나, 

와다이코(북춤:和太鼓)나 축제 때 추는 「반주 

음악」등의 지역 전통문화를 배웁니다. 그리고, 지역을 

배우는 총 정리로서, 미래의 우리들 마을을 어떤 

마을로 만들면 좋을지 아이들이 생각하고 배우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고령자나 몸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 

등, 여러 입장의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며 지역의 

일원으로서의 의식을 높여 갑니다.

18

6학년의 실천사례 

사진(와다이코(和太鼓)· 

반주 음악)

19
6학년 실천사례 

사진(휠체어)

20
6학년 실천사례 

사진(그림)

21

렌 코 지 초 등 학 교 

실천사례

 (그림 1)

본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지역학습의 목적은, 

지역의 자연·사람·사회와 「관계형성」을 맺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있어서는, 우선적인 것은 이렇게 

act local에 충실하는 것이, think global을 유지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2
렌 코 지 초 등 학 교 의 

실천사례 (그림 2)

또, 본교의 연구로 밝혀진 것은, 배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본교에서는 지역을 배울 때, 사람을 통해서 

배우며, 사람에 대해서 배우며, 사람과 함께 배우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역이나 지역의 어떠한 것과 연결될 때, 그것은 

반드시 사람이 사이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아래에서 배우는 것, 그배움이 마음 

깊이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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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타마시의 「에코스쿨」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에코스쿨」은  타마시내에서 솔선하여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학교입니다. 또, 시의 방침으로 

ESD를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이 협동하여 수업 

연구에서도 ESD를추진하고 있습니다. 

ESD의 활동은 이제 시작한 단계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로서, 매 학년마다 가꾸어 가는 능력에 대한 

계통성의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23 태양광 판넬의 사진

또본교는 에코스쿨로 지정되어 설비면에서도 태양광 

판넬이나 LED전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에너지 교육 등 

현대사회의 과제를 어떻게 수용할 지에 대한 것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 아이들의 비오톱활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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廃校から、来てみたい学校へと

忠南アサン市キョサン小学校　

チェ　ウニ

１．廃校危機の学校に新しい学習の巣を作る

　1935年、附設の簡易学校として立てられたキョサン小学校は2002年廃校の

危機を目の前にした。当時は小規模学校の統廃合が政策として進んでいたが、地域の

住民たちはその政策に強く反対していた。折よく「小さい分校を守る」

キャンペーンをしていた市民団体と＇新たな教育＇を望む親たち、そして

＇新しい学校作り＇を計っていた教師たちがちからを合わせてキョサン小学校が廃校

になってしまうことを阻止した。そのちからは競争ばかりの教育現実、分かち合いの

共生意識のない学校、交感が不可能な巨大、過密な教室に対する

抵抗の固まりだった。このように小さい分校であったキョサン小学校の試みは教育庁

の政策ではなく教師個人個人の問題意識から始まったのである。

　

いまだに＇公教育の崩壊＇、＇公教育の危機＇とよく騒ぎだすが、誰一人責任を負わ

ない、さらに危機を乗り越える努力とはただ現状を見守りつつ、ため息を吐き続ける

だけである。こんな状況では教師は絶対教育の自由を訴えられない。むしろ教師のほ

とんどは喪失感や、やけくそと戦うことに厭きつつある。

このみともない絶望や気詰りを晴らせるにはみんなの知恵のちからや慰め合いがなに

より必要であろう。

　　　

我々は1999年から2001年までにわたって、その知恵のちからや慰め合いの

第一歩を踏み出した。それは1週間に1回、小学校の教師たちと親たちが

集まって文書きの教え方を学ぶことから始めた。2002年２月には市内に住んでいた学

生96名が転校してくるようになり、やがてキョサンの＇小さい学校創り＇は＇公教育

内での対案的実践＇の可能性の一章をすこしずつ開いた。廃校の危機だった学校から

新たな教育の意志を集め、現実の学校教育の問題に正面から抵抗しながら、教育の主

体としてみんなが幸せになれる対案を探る、これがキョサンの＇新しい学校創り＇と

いう希望の巣を守るための第一の挑戦だった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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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폐교 대상 학교에서 

오고 싶은 학교가 되기까지의 발자취

충남 아산시 거산초등학교 최은희

 

1. 페교 위기의 학교에 둥지 틀기

 

 거산초등학교는 1935년 송남보통학교 부설 간이학교로 역사를 시작한 이래 1992년 3월 1

일 거산분교로 격하될 때까지 54회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2002년 거산초등학교는 폐교위

기에 놓여 있던 농촌의 ‘작은 분교’일 뿐이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적극 추진되고 있었지

만 지역 주민들은 분교 통폐합을 반대하고 있었고, 마침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

던 시민단체와 좀더 ‘다른’ 교육을 바라던 학부모들, 그리고 새로운 학교 만들기를 고민하던 

교사들이 뜻을 모으면서 오늘의 거산이 자리를 틀기 시작하였다. 거산을 꿈꾸게 한 힘은 끝

없는 경쟁의 교육현실, 상생의 삶을 배울 수 없는 학교, 인간적 교감이 불가능한 거대, 과밀

학교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거산초등학교의 시도는 교육청의 정책과는 무관

하게 오로지 교사 개개인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공교육의 붕괴’, ‘공교육의 위기’란 말이 뜻하듯 학교 교육이 신뢰를 못 받고 있는 현실에

서 교사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공교육에 대한 우려와 질타는 무성하지만 누구하나 책

임지려 하지 않고, 또 위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조차 현상을 보는 데 급급하다. 이런 상황에

서 교육의 주체를 이루고 있는 교사들은 상실감과 무력감을 느낀다. 그러다보니 처음 발령

을 받았을 때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품었던 마음은 교육 본질을 왜곡하는 사회 구조와 인식

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선생을 한 지 십 여 년이 넘는 우리는 더 이상 

학교가 행복하거나 신명나고 보람찬 곳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런 개인의 절망과 답답함은 

집단의 지혜와 힘으로 극복될 수밖에 없다. 

  십 일 년 전, 우리는 나약하고 지친 개개인이었지만, 묻어 두었던 소망을 꺼내 놓으면서 

비로소 함께 하나의 꿈을 꾸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 몇이 만나 글쓰기 지도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것이 첫 걸

음이었다. 2002년 2월 천안, 아산 시내에 살고 있는 학생 96명이 전입하면서 거산의 ‘작은 

학교’ 만들기는 ‘공교 육  내 에 서  대 안 적  실 천 ’의  가 능 성 을  열 었 다 . 거산의 새로운 학교 만들기

는 ‘공교육 내에서 대안 찾기’로 요약할 수 있다. 덧붙이자면 ‘위기’의 학교교육에 문제를 제

기하며, 교육주체 모두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산골학교에 희망의 둥지를 튼 것이

다.

2.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가꿀 것인가?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환경교육

   학교는 전통적으로 교육을 매개로 지역 사회의 사람과 자원을 연결하며 지역을 통합하고 

의미 있는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중심에 있어 왔다. 서구 도시계획에서는 학교를 계획 

단위의 중심으로 생각했으며, 교사가 마을 의사결정의 중요한 구실을 하거나 학교 운동회가 

마을의 축제가 된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거산초등학교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생태교육을 중심에 두고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부모, 학생과 지역 사회의 기관이

나 개인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육과정을 특색있게 운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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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何をどうやって学んで行くべきなのか

　─地域の独自な状況から始まる環境教育

学校は昔から教育を通して地域社会の人々と資源をつないで地域を統合し、

意味のあるネットワーク作りの中心であった。キョサン小学校も新しい教育

プログラムを導入し、生態教育を中心にして教育主体である教師、親たち、学生、地

域社会の機関、そして個人個人の間をネットワークにつないでそのなかで

独特な教育過程を運営し始めた。

　そのネットワークは専門家、民間団体はもちろん公共機関、地域社会、親たち、

市民団体に至るまでのさまざまな支援、協力、諮問機関が集まめ、活発な交流の

なかで相生の空間をつくりはじめた。そのなかで一番目立つ分野が環境教育である。2

000年から現在まで環境部、教育財団からの支援をうけ学校教育過程のなかで環境体

験学習（親環境農法を施して近所の畑をつくる、動物を飼う─動物のフンは肥料にす

る、野花、昆虫、ハチなどを育てる、田作りをする）を全学年に渡って実施し、この

活動の結果で2009年KYOBO教育文化財団主催の環境人賞の大賞を受賞した。

　地域のネットワークの環境教育支援団体と諮問団体も教育過程に入って、

学校を通して親環境農法が広がれるように月1回、指導や諮問活動を積極的に

行っている。同じく月1回、親たちの生態教育支援団も学生の指導に励んでいる。

本校が9年間、体験型環境生態教育のプログラムが運営できたのはなによりも

地域ならではの天恵の豊かな資源のおかげであろう。地域の物的資源と人的資源が豊

かさ、専門家たちとの持続的なつながり、そして学校と親たちの支持と支援、教育の

主体としての教師と親たちへの研修、こういうネットワークのなかでの活発な連携と

相互作用が諦めを知らずここまで新たな試みを続けられるようにしてく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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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산은 단위학교에서 시도할 수 있는 형태의 ‘학교개혁’을 추구해왔으며 학교 교육과정 운

영을 위한 참여와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구성 운영되고 있다. 개별 전문가와 민간단체를 비

롯하여 공공기관, 지역사회, 학부모,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지원․협력․자문․협조는 거산을 생

성적인 공간으로 구성해 가는 집합적 역량이다. 그 역량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문이 바로 

환경교육 분야이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부, 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학

교 교육과정에서 환경체험학습을 전 학년 재량활동으로 실시였으며 영역은 친환경농법 텃밭 

가꾸기, 동물 기르기(동물의 배설물을 텃밭 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함), 우리 들꽃 가꾸기, 벌

꿀 기르기, 논농사 짓기, 곤충 생태를 지속적으로 배우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 결과 2009년 

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 주최 ‘환경인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본교의 환경교육은 지역 내 친환경농법 단체(한살림), 시민단체(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 전문가(호서대, 공주대 교수), 지역 유기농민과 전문적인 역량을 확보한 학부모교

육지원단을 네트워크로 조직하였다. 따라서 네트워킹으로 형성된 환경교육지원단 및 자문단

은 학교 교육과정에 직접 결합하여 월 1회 지도 및 자문 활동을 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에

서 학교를 통해 친환경농법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고 있다. 또

한 월 1회 학부모생태교육지원단이 학교교육과정에 결합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학교와 천안안산환경연합환경에서 실시하는 연수로 자기 성장을 이루어 지역환경단

체나 학교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거산초등학교는 농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교육적 자원을 공교육의 교육과정에서 적극적

으로 구현해보고자 하였다. 본교가 9년 동안 체험형 환경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

게 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지역의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전문가와 결합하는 

네트워킹이 형성되어 다양한 형태의 생태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지속적인 생태교육이 

가능한 것은 학부모의 끊임없는 노력과 학교의 적극적인지지 그리고 교육 주체인 학부모와 

교사에 대한 연수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생태교육은 결국 아이들의 바람직

한 인성형성에 큰 구실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본교 아이들은 생태적 감수성이 풍부

할 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지식과 연관 지어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어떤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 내면에 형성된 생태적 가치관을 적용하여 판단 기준의 잣

대로 삼곤 한다. 둘레에서 만나는 뭇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는 태도와 함께 살아가는 대

상으로 껴안는 어이들의 모습은 오히려 어른을 부끄럽게 만든다.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은 아이들의 삶에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인내

하고 배려하기 위한 공부이다. 자연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무자비한 속도의 전쟁을 과감히 

거부한다. 빠르다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에서 자연의 습성과 태도를 배

운다는 것은 자칫 진부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진정한 교육은 ‘만드는 문화’에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르는 문화’를 몸으로 겪으며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배움을 얻고 결과를 

얻기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 참된 공부인 것이다. 봄에 씨감자를 잘라 땅에 묻고, 

북을 주고 하얗게 핀 꽃을 보며 감자알이 굵어지길 기다리는 마음, 잘 영근 감자를 캐서 교

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쪄먹으며 결실을 나누는 마음, 모심기를 하며 밥이 우리 입으로 오기

까지 여든 번의 손길을 거쳐야 함을 알며 밥 한 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태도가 자연스

럽게 길러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지식을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닌 몸과 마음으로 직접 배

우는 공부, 우리 둘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 자체가 삶을 가치롭게 만드는 공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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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教育主体の特性を生かす文化教育

キョサン小学校で行っている文学教育の中には週１回の詩の鑑賞会と詩創り、そして

教師が絵本を読んで上げたり、昔ばなしを聴かせて上げる時間などが

ある。これはこどもたちと話し合えるきっかけをつくるために始めたが、それ

以上の教育的効果を出している。１０月の末には作家を招き、こどもたちと話し合う

時間を設けている。文学教育は学年ごとに指導する内容と段階によって６年間ずっと

勉強できるように計画を立てている。

　2002年まではキョサン小学校に本がほとんどなかったが、みんなが＇本を

集めよう＇活動を始め、自らソウルのこどもたちに手紙を書いて送って２万冊

余りの本を集めた。教室もすくなかったので図書館にする空間もなかった。

まずは、本を身近の置いておくために教室と廊下においておいた。

　　　

　いまは＂銀杏の図書館＂という名の付いたちんまりとした図書館もできた。

その名は全校生からの応募から選ばれた名である。親たちは読書教育を支援しようと

図書館でいろいろなことを手伝ってくれている。そして子供文学について研修も受け

ている。

　

本校の方針である＜生を豊かにする文書き＞とは子供たちが自ら生とこころのささや

きに耳をかたむけ、素直にそれと話し合い、自分のことをありのまま

表現できることを志している。生態教育と本を読むことが心に種をまいて水をやるこ

とならば、文書きはその種が咲かしたある心の花のかたちであ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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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주체의 특성을 살린 문학교육

  

  거산에서 하고 문학교육은 주 1회 시 감상과 시 쓰기 외에도 교사가 그림책을 읽어주거

나 옛이야기 들려주는 것 따위가 있다. 또 10월 말에는 독서한마당이라 해서 작가를 초청하

고, 초청 작가의 작품을 읽고 아이들과 작가들을 직접 만나는 작가와 작품세계를 풍족하게 

느끼는 활동을 한다. 문학교육은 학년별로 지도해야 할 내용과 체계를 정해서 육 년 동안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다.  

  문학교육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따듯한 마음과 풍부한 감성을 키우는데 아주 필요한 교육

이다. 문학교육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작품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통찰하

는 것이다. 거산학교는 책과의 만남을 통해 많은 정보 습득과 다양한 지식을 얻는 것도 있

지만 낯선 세계의 체험이나 삶을 통찰하는 활동에 보다 비중을 많이 둔다. 그래서 학년별 

권장도서나 읽었으면 하는 도서를 안내 하여 아이들 개별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하

지만 교사들이 교실에서 그림책이나 옛날 이야기책을 들려준다. 이 활동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이들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소리를 들으며 그들과 소통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시

간이 갈수록 그 외에서 교육적으로 많고 높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2002년 거산분교에는 아이들이 읽을 만한 책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책 모으기 활동’을 

하였는데, 서울의 초중등학교에 아이들이 직접 편지를 써서 2만여 권의 책을 모을 수 있었

다. 또한 교실이 부족하여 도서실로 사용할 만한 공간도 없고, 아이들이 책을 늘 가까이 두

고 읽게 하기 위해 책을 교실과 복도에 비치하여 읽게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작지만 <은행

나무 도서관>이란 아담한 도서관이 마련되었다. 물론 도서관의 이름은 전교생 공모하여 당

선된 이름이다. 도서관이 마련되자 학부모로 구성된 독서교육지원이 사서 도우미 구실을 하

며 이후에 학교 독서교육에 능력을 보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어린이 문학에 관련된 연

수를 받고 공부하고 있다.   

  거산을 준비한 교사들이 처음 글쓰기회 모임에서 만난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되었다. 

그 당시에는 글짓기라는 말이 통하고 글쓰기라는 말은 일부에서 주장하고 쓰는 말이었다. 

더구나 <삶을 가꾸는 글쓰기>라는 것을 방향으로 정해서 아이들 각각의 삶을 참되고 건강

하게 풀어내는 글을 쓰는 것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정신을 기초로 거산학

교에는 책읽기 교육과 함께 글쓰기 교육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그리하여 글쓰기 교육의 

목적을 아이들의 삶과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줄 아는 힘을 키워 참 삶을 

가꾸어 가는 데 두었다. 그러니 아이들이 글쓰기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로보고, 삶을 확인

함으로써 건강한 삶의 자세를 갖게 되도록 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기 위해 교사

가 학년별 글쓰기 지도의 세부계획을 세워 학년별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운용한다. 생태

교육과 책읽기 공부가 마음의 밭을 거름지게 가꾸는 일이라면 글쓰기는 자신의 밭에서 기른 

것을 보여주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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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廃校から、来てみたい学校へと　

　ここに来たことのある人々はよく＂ここのこどもはどこかが違う＂そして

＂明るく、自信を持って自分のことを表現する、そして競争より協力を通じて

問題を解決することに慣れているように見える＂という。反面、無秩序で礼儀

正しくないという見方もある。

　入学のはじまりにはみんなが普通の子供たちのように一番になろうとした。協力より

は競争に慣れていた。しかし教育活動のなかで気配りや協力の習慣を身につけるよう

になり、教師の誉め言葉でもっと強化された。もちろんこれは家庭の環境とつながっ

ている。

　ここの親たちは教育活動の満足度が高くさまざまな支援団に参加し積極的に活動をし

ているが、 時間がたつによって最初の学校の哲学や趣旨から

はずれる傾向を見せる場合がある。 みんなが意見を合わせて決めたことや

約束をやぶったり、無関心な態度で一貫したり、自分のこどものことばかり主張した

りする状況が生じるのだ。

　そこで我々は討論会を行い、2010年度の新入生からは親の教育活動参加を

義務にすることにした。そして活動の前にはちゃんとした研修を行い、親たちの能力

と意識も成長させ、みんなで活動に対する責任を負うことにした。これは

本校がこどもだけでなく教師と親たちがともに成長する空間を目指している

ことを表す約束である。

　2010年からはここに移駐してくるひとが増える一方で、＇小さい学校＇が

＇狭い学校＇のようになり、教育活動がきちんとできないことを心配している意見も

あるが、そういう状況はこれからの課題として受け入れ、新しくここに

合流して来た皆とも、これまでのようにもっと強い協力者としての関係を

組もうと思っている。

 これ以上工場のような、アパートのような学校では子供たちに過程の大切さや共に生

きていく幸せと嬉しさを伝えることはできない。　だからこそ農村に

見捨てられた小さい学校を身近なことろに取り戻すことが我々の子供たちと未来を明

るく、力強くする土台としてなによりも至急で大事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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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고 싶은 학교로 마을엔 빈 집이 없어지고 

  거산에 와 본 사람들은 아이들이 다르다고 한다. 밝고, 자신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으

며,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낼 줄 안다고 한다. 반면 무질서하다거나 예의 

없다고 보기도 한다. 입학초기 가정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자라온 아이는 모든 것에서 최고

가 되려 하고, 모든 놀이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등 협력보다는 경쟁에 길들여진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아이들은 책 읽기나 체험활동, 놀이 활동에서 배려와 협력을 배워가며 조금

씩 변화해가고 교사의 칭찬을 통해 강화된다. 물론 가정에서 전혀 다른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산 아이들의 미래상은 초기와 별반 다

르지 않다고 본다. 교훈에 담겨있는 ‘내 삶의 주인은 나, 더불어 사는 우리’를 실천할 수 있

는 아이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이기적으로 바뀌어가는 아

이들과 학부모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예전과 다른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본

다.

  거산의 학부모는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각종 교육지원단으로 적극 참여하

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적극 참여하여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이 특

징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학교 철학이나 취지와는 어긋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함께 만들어 낸 합의나 약속을 존중하지 않거나 교육 주체로써 무관심한 모습, 공동체

가 아닌 자기 아이만을 생각하는 모습이 그 예다. 이에 교육주체가 함께 모여 여러 번의 토

론을 통해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교

육 활동에 참여하기 전 연수를 통해 학부모의 능력과 의식을 성장시키고 교육 활동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다. 교육 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족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요즘 학부모

들에게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를 볼 수 있게 하는 변화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삶을 성

장시키게 한다. 거산은 이렇게 아이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도 함께 성장하는 공간을 꿈꾸

고 있다.

  우리 학교 둘레에는 빈 집이 없다. 까닭은 우리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이

사를 오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학교 근처의 밭에서 농사를 짓는 노부부가 한 말이 떠오른다. 

쥐죽은 듯 조용하기만 하던 학교에서 재잘거리는 아이들 소리가 들려서 공연히 기분이 좋아

지고, 일을 하는 데도 신이 난다고 했다. 학교가 사니 농촌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젊은이들은 자식들 교육을 위해 도시로 나갈 까닭이 없고, 오히려 이사를 오고자 하는 이들

이 많아진다는 것은 거산학교가 보여주는 또 다른 희망이다. 

  2010년부터 거산에는 지역으로 집을 지어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약 10여 가구가 집을 짓고 삶의 터전을 옮겨왔다. 이런 귀촌 현상은 2011년에서 계속 이어

져 온라인상에서 카페를 만들어 거산으로 이주하기 위해 함께 땅을 마련하고 집을 짓는 계

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보니 한 반에 20명이 넘어 소규모학교 교실로 

지어진 공간의 협소함과 아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밀도 있는 교육활동을 운영하기 어려울 수

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남겨진 과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이주해 온 이들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더 이상 공장형 학교, 아파트

형 학교는 아이들에게 과정의 소중함과 인내와 배려,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가르

치기 어렵다. 농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는 일은 결국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의 

미래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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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중학교 환경교육 사례발표

4.3.1 

고장의 기업과 協動으로 배우는 BDF

―환경과학의 관점에서 탐구적인 배움을 만든다 ―

마츠도시립(松戶市立)코카네중학교 다카기 에이코(高城英子)

1.필수 과학과목의 과학지도(나의 기본적인 교육자세) 

나는 날마다 지도하는 과학수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과학적 사고력」과 「주체적인 

탐구 자세」의 육성이다."@그렇기 때문에, 문제해결형의 학습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탐구해 가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 때에 교사는 단지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학습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서포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도록 주의하고 있다. 학생들은 3∼4명의 모둠을 만들어 학습하며, 

실험이나 관찰도 모둠별로 진행한다. 그 결과나 고찰은 자신의 언어로 리포트를 작성한다. 

이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은 공동으로 실험이나 관찰을 진행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깊이 생각하도록 한다. 제출된 리포트는 각 학생들의 사고 과정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각자가 배운 것들과 생각이 서로 미묘하게 다르다. 당연히 사고력이 

약한 곳이나 틀린 부분도 있어 교사가 1명 1명의 리포트에 대한 평가와 코멘트를 달아 

학생에게 돌려준다. 돌려줄 때에는 평가의 기준과 우수작을 소개하고, 다음 번의 지침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의 수업을 진행함으로 학생 대부분은, 자신의 손으로 조사하고, 자신의 표현 

방법으로 기록하고, 자신의 말로 고찰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고 있다고 생각된다. 

2.과제추구형 학습으로 주체성을 육성 

필수 수업으로서 문제해결형의 수업은 기본이라고 하고 있지만, 커리큘럼이 분명하게 

결정되어 있어 학생들의 발상을 살린 탐구활동 중심의 수업 진행이 어렵다. 그래서 비교적 

자유롭게 커리큘럼을 짤 수 있는 「선택 교과」나, 교과 이외의 「동아리활동」을 활용하고, 

하나의 테마를 열심히 해결해 나가는 「과제 추구형」의 학습을 행하고 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결점은 있지만, 학생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대학이나 기업 등과의 

협동으로 수업만들기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식용 식물기름으로 디젤연료(BDF)을 만드는 것을 테마로 한 선택 과학과목과 

동아리활동에서의 학생이 주체가 된 수업을 소개한다. 

3.선택 이과 「BDF를 과학한다」 

(1)수업의 목적과 흐름 

지금까지의 환경교육에 있어서는, 「생활을 반성하고, 낭비를 없애는데 노력한다」 삶의 

태도를 되돌아 보는 부분이 많았고, 어쩌면” 인내”을 강요한다는 느낌을 받은 학생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새로운 에너지 개발 등, 보다 적극적으로 새 기술을 개발하는 



グローバル教師海外探訪                                            韓國․  日本 敎師交流 セミナー

66



글로벌 교사 해외탐방                                                              한국․  일본 교사교류 세미나

67

자세도 보여지고 있다. 이 수업에서는 일본에서도 톱 클래스의 개발이나 실천을 하고 

있는 고장(마쓰도시:松戶市)의 「식용폐유로 BDF만들기」의 예를 들어, 스스로 탐구함으로서 

미래의 삶의 태도를 개발해 갈 가능성을 학생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었다.  

구체적으로는, BDF를 만드는 과정을 알아 보고, 자신들이 조건을 설정을 바꾸어 보다 

효율적인 BDF 만드는 방법을 탐구해 가는 활동을 진행했다.  

또 이 고장의 기업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견학하고, 지역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대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고 싶었다.  

구체적으로는 중학교 3학년 희망자 30명을 대상으로 반년간 10회 (1회 45분) 실시하였고, 

기업의 연구자가 매회 수업에 참가하여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하였다. 

① 「BDF란 무엇인가」에 대해 강의 

② 실험 (실험과정에서 과제를 파악한다) 

③ 3명씩의 모둠별 탐구활동 

(2)탐구 의욕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 1회의 수업으로 탐구 의욕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다음의 다섯가지를 유의했다. 

○활동비용 지원을 받고, 평소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실험기구 사용 

과학기술진흥기구에서 비용을 지원 받고, 학교에서는 보통 사용할 수 없는 비싼 

실험기구를 사용함으로 학생들의 의욕이 높아졌다. 

○직접, 연구자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매회, 연구자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고, 질문에도 바로 답을 해 주기 때문에 최신의 

과학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연구자의 열정에 감동받았다. 

○연구 과제를 선정하기 쉬웠다. 

같은 실험을 진행 했지만, 농도나 교반시간 등이 조금 바뀌어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지?」 「이번에는 이렇게 바꾸어 보자」라는 의문과 과제를 설정하기 

쉬웠고, 자신들의 연구로 큰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탐구활동을 진행시키기 쉬웠다. 

○학생들의 기록 노트에 대한 어드바이스 

30명의 학생 한 명 한 명을 지도하거나 그 자오에서 바로 답을 줄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험 기록이나 의문, 발견한 것 등을 기록하고, 수업후에 제출하고 귀가했다. 그 

노트를 연구자와 교사가 읽고, 지도할 내용을 쓰고 다음 수업 전날에 기록을 학생에게 

돌려 줬다.  

○수업후에, 연구자와 협동으로 수업 검토 

학생의 반응이나 노트에 기록된 것을 바탕으로 연구자와 교사가 수업 진행에 대해 

반성하고 다음 수업의 전개할 부분을 수정해 갔다. 

4.동아리활동에서의 「BDF」 

(1)활동의 목적과 흐름 

나는 금년도부터 코가네중학교 과학부 고문으로서 활동을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본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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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부에서는 「이번에는 무슨 실험을 할까」하고, 그날 그날 일시적인 실험 활동을 하는 

활동에 그쳐있었다. 올해도 과학부 동아리는 3학년 7명, 2학년 10명, 1학년 8명이다. 

계속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테마나 방법을 찾고 있을 때, 금년도부터 과학기술진흥 

기구가 「중고등생의 과학부 활동 진흥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 정보를 얻고, 「계속할 수 

있는 탐구활동」을 테마로 참여하게 되었다. 과학부원이 흥미를 갖고 있는 물리계와 

화학계의 테마를 줄이고, 「자율형 로보트(레고마인도스톰NXT)」과 「바이오 디젤 

연료(BDF)」에 대한 활동을 선택했다. BDF에 관해서는, 전임교에서 선택 과학과목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탐구 과제로서 좋은 테마라고 생각 했으며, 

SPP(사이언스·파트너십·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준비된 기구와 기업과의 연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형태로 활동을 시작했다. 

과학부원은 과학과목의 실험에 대한 의식은 높았지만, 실험이라고 하는 " 행동”에 흥미를 

갖고 있어도 실험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숙고해 간다는 의식은 낮았으므로 테마를 

명확히하고, 탐구 활동을 계속하는 자세를 길러주고 싶었다. 또, 외부 강사에게 삶의 태도를 

배우고, 그 활동계획 입안을 하는 장소에 학생 (부장)을 참여시켜 주체적인 활동이 되도록 

연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BDF에 관한 연구를 진행시켰다. 

① 「BDF란 무엇인가」 (강의) 토다건설 마츠도공작소(戶田建設松戶工作所:고장의 

BDF실용화 실천기업) 

② 「BDF를 만들어 보는 방법」 (실습) 연구자와 함께, 각 가정의 식용기름으로 실습하고, 

추구할 과제를 서로 논의한다. 

③ 「BDF작성 조건의 검토」 (과제추구) 

추구할 과제를 「촉매량, 가열 시간, 교반 조건 등을 바꾸고, 최적의 작성법을 

추구한다」 것 등을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가정에서 소용없게 된 

식용기름을 모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급식실의 폐유를 사용했다. 이런 활동이 

학교 급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학습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그중에서 

「우리들이 만들고 있는 것은 정말로 BDF가 되어 있을까?」 「도대체, 디젤 연료나, 

그것으로 움직이는 디젤 엔진은 뭘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었고 새로운 강사를 

찾게 되었다. 

④ 「앞으로의 자동차」 (강의) 교통안전연구소에서 전문가를 초대 

「디젤 엔진 이란?」 「미래형 자동차의 가능성과 배기가스 삭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다. 우연히도 강사가 본교의 졸업생.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및 캐리어 

교육으로서도 효과가 컸다. 

⑤ 「토다건설 마츠도공작소 견학회」 (실용화 시설 견학) 

실용화되어 있는 제작 플랜트나 연구소 안의 연구 시설을 견학하고, 음식점이나 병원 

급식 등으로부터의 폐유 회수, 글리세린 등의 폐기물 처리 등을 배움. 또, 「자작의 

BDF는 진짜인가?」에 대한 의문에 응하기 위해서, 동아리에서 만든 BDF로 지게차를 

기동시키는 실험을 진행. (연구소내 중기나 지게차 등은, 상시 구내에서 작성한 

BDF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경험은 과학부원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다. BDF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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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하고, 더욱 연구하고 싶다는 에너지원을 만들어 냈다. 

⑥ 「앞으로의 BDF연구를 향해」 토다건설의 연구자 초대 (강의·실습) 

견학후의 질문(켄화 물질(불순물질)의 흡착 재료나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관한 실험을 실시. 의욕은 높아지고, 연구도 많이 진척 되었다. 

⑦ 「秋芽祭 (문화제)」 (발표) 

과학부의 부스와, 스테이지에서 전 학생을 향해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올해의 과학 

동아리는 지금까지와는 달랐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⑧ 「학교외의 발표회에 참가, 수상」 (발표) 

수도권의 중고생의 생물계·환경교육계 동아리활동을 대상으로 한 발표회 

「저팬·버드·페스티발2010환경학회」 (치바현(千葉縣) 아비코시(我孫子市)에서 개최)에 

구두발표와 전시 발표로 참가하고, 일반시민과 중고생에게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장려상을 수상했다. 

⑨ 「최신 설비의 화력발전소 견학」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의 시설 견학) 

구내행사 「과학 강연회」에서는, 교장으로부터 「학생대표로서 시설 견학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전교생에게 보고해주길 원한다」는 의뢰를 받고, 석탄을 연료로 한 최신 

설비의 화력발전소를 견학하고, 강연회에서 발표했다. 

(2)탐구 의욕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BDF작성은 바이오 에너지의 개발이라고 하는 「환경과학의 시점」을 학생에게 전달할 수 

있었고, 환경교육으로서도 매력적이었지만, 유기화학의 에스테르(Ester) 반응을 다루므로 

중학생에게는 어렵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3개의 연구를 진행하고, 계속적으로 탐구 활동이 이어지도록 배려했다. 

○ 연구자, 교사와 함께 실험을 진행시키고, 활동에서 과제를 명확화 한다 

강의를 받은 후, 바로 실험 활동에 들어갔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라도, 실습하는 것으로 

「알 수 있을것 같은」, 조사할 것이 보이게 되었다. 특히 다른 연령의 학생이 혼재하는 

동아리 활동에서 연구자나 교사,그리고 선배와 함께 진행함으로서 체감 해 간다. 

○ 학생대표를 활동 기획회의에 참여 

학생의 발상을 중요시 하고, 스스로 찾을 과제를 추구해 가는 학습에서는, 같은 

테마라도 모인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으로 방향이 크게 바뀌어 간다. 같은 BDF를 

취급해도 「선택 과학과목」에서는 각각의 그룹에서의 반응결과의 차이를 보고, 학생들은 

의문을 갖고 과제를 파악해 갔다. 그러나, 이번 과학 동아리에서는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연료가 되고 있는가」에 큰 관심이 있었고, 움직여 

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번은 나의 오랜 세월의 꿈이었던 「학생의 참여」를 실현시킬 수 

있었다. 학생은 자신들의 의견으로 활동이 확대되어 간다는 것을 실감하고, 자신감이 높아 

갔다.  

○ 발표회를 통해서, 연구를 되돌아본다 

동아리 활동에서는 수업과 달라서 「확실한 종료」가 없다. 원래, 실험 활동을 좋아해서 

모인 과학부원이므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면 몇번이라도 데이타를 모은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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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자체가 목표가 되고, 자기만족에 빠지기도 쉽다. 앞을 보고 연구를 진척시켜 가기 

위해서는 기회를 잡고 자신들의 연구를 되돌아보는 활동이 불가결했다. 발표회의 기회를 

적극 수용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 주어야할지 정리하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있어서도 중요하다. 경험은 힘이다. 회를 거듭할 때마다, 발표 기술도, 발표 태도도 

향상되고 질문을 받는 것으로 단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기고, 다음 

탐구 활동을 추진하는 에너지가 생겼다. 

5.학생의 발상을 살린 탐구 활동을 진척시키는 중에 

모든 학생에게 실시할 수 없어도,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없어도, 학생주체의 탐구 활동에 

노력을 기울이면 보이는 것이 있다. 

(1)학생들 안에서 자라는 주체성 

가령 일부 학생이라도 주체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면 그 학생은 자신감이 생겨, 다른 

학생에게도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1월에 교내에서 진행된 「과학 강연회」에서, 과학동아리의 학생대표로 직접 

최신 시설을 견학하고, 전교생에게 보고할 기회가 주어졌다. 과학동아리가 교내에서 

과학적인 활동 추진의 역할이 되었다는 경험은, 과학동아리가 단지 자신들의 활동을 

숙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탐구활동을 중요시한 배움을 다른 학생에게도 

제안하는 활동으로 확대 하였다고 생각한다. 과학동아리에서는 자신들의 생각을 탐구하는 

활동으로 진행시키고 싶다고 시작한 활동이었지만, 과학동아리에서 「주체적인 탐구 자세」를 

발신하고, 제안해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느낀 경험이었다. 

(2)교사의 교육관의 변화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 주체로 「배우는 방법을 지도한다」는 것이  

앞으로의 교육이다고 계속적으로 말해왔지만 이러한 교육이 침투하기 어려운 상황이 

현실이다. 구체적으로는 「문제해결·과제해결에 필요한 힘」을 어떠한 장면에서 어떻게 길러 

가면 좋은가, 교사에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한 명의 교사가 모든 학생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문가와 학생을 

맺어주고 어떻게 연결시켜 갈 것인가, 「교사가 코디네이터가 되어」 커리큘럼을 편성하고, 

실행해 가는 힘이 요구 되고 있다. 그 경험을 「학생의 발상을 살린 탐구적인 배움」을 

통해서, 교사들이 배워 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커리큘럼의 편성력에는 폭넓은 

흥미와 많은 인맥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힘도 「유연한 학습 커리큘럼」을 경험해 가는 

중에 갖춰진다고 생각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학생들과 함께 배우는 자세가 교사에게 

가장 요구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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活動を中心とする環境教育

韓国教員大学校附設ミホ中学校　

教師　ナ厶　ユニ

１．試みる環境教育

　学校で未来環境の政策を支持するひとびとと活動しているいまの自分の特別な

状況から子供たちとどうやって環境というものを共有して行くべきかを考えつつけて

いる。 経済成長と科学技術が価値観の中心となっている世の中で環境教師として学校

の現場でこどもたちのため、自分はなにをするべきか、こういう悩みからまわりで行

われている様々な活動を環境教育の観点から見直し試みることにした。

２．活動を中心とする環境教育の実際

 （１）自然と向き合う野外授業

　教室からはなれた野外授業は持続可能な未来のための教育を生かせる方法として

提案できる(UNESCO, 2011)。

　学生にとって野外授業は自然の様々なものから探求欲求と好奇心を与えられ、多様な

る見方や生きている経験を身につけられる機会となる。そしてその見方と経験は

日常に戻っていろいろな問題に迷うとき解決方法をおしえてくれる。 毎日、受験勉強

に追い込まれ、疲れきったこどもたちは自然に抱かれ解放感を満喫することで、生き

ているそのものの楽しさを身とこころから感じられるようになる。

　植物が芽生え、花がさき、実る様子を見ながら人間は自分のことを考えるという。

　梅の花がさいていた３月の初春、まだ寒かったが、皆、芽生えるときから観察を始

め、毎週観察日誌を書いた。 そしてその日誌に書かれた花友の物語を皆で話し合っ

た。

その物語はカレンダーになり、細かい絵になり、新聞になり、様々なカタチになって

いた。 そのさまざまなカタチを活動の結果として提出し、学校内での評価に

とどまらず校外活動につながってこどもたちは自らの成就の意味を味わえた。

そして学校の森から環境が求めている共同体の精神と豊かさをあらためて感じ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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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활동하는 환경교육

한국교원대학교부설 미호중학교 교사 남윤희

Ⅰ. 시도하는 환경교육

  베이컨은 동굴의 우상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본질을 그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동굴에 얽

매여 넓은 세상을 못보고 있는 인간을 얘기하고 있다 (베이컨, 2001). 

  이제까지 우리 사회의 중심 이슈는 경제 성장이었다. 그러나, 프란츠 알트 (2004)는 이런 

식의 이해를 경제적 몰이해라 칭하였고, 기술 중심의 사고관을 비판하고 있다. 세상을 생태

적으로 만들기 위한 사회 구조 변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생각 전환은 매우 중요한데,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의 전환을 한다면 정치는 반응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본

래의 자연의 일부로 인식하고 순환 고리 속에 정착해야 한다는 생각의 전환은 바로 동굴에

서 탈출하는 것이며, 생태 영성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면희, 2002).

  학교에서 미래 환경 정책 지지자와 함께 활동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동굴 속에 빠져들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환경을 공유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지속하고 있다. 현대 우리 인

간은 기술이라는 동굴 속에서 갇혀 있지는 않을까? 이 동굴을 빠져나온다면 볼 수 있는 세

상은 어디인가? 그렇다면 환경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일반적 동굴에 빠져들고 있는 아이들에

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없는가?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을 시도하였다. 

Ⅱ. 활동하는 환경교육의 실제 

(1) 자연을 느끼는 야외수업

  환경교과의 특색이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에서 출발해 보니 학교숲을 활용한 야외수업의 필

요성이 다가왔다. 학교 교실을 벗어난 야외 수업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UNESCO, 2011), 학생들에게 교실을 벗어나 야외 학습

장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직접 경험하는 것은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는 능력과 일상 문제 해

결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공부에 지쳐 있는 아이들에게 교실을 벗

어나는 해방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매화꽃이 피어있던 3월. 날씨가 춥기는 하지만 학생들은 새싹이 나올때부터 화단을 관찰

하기 시작하여 매주 관찰일지를 통해 친구가 된 식물들의 이야기를 공유한다. 관찰이야기는 

다양한 형태로 정리하는데, 달력만들기, 세밀화 그리기, 신문 만들기 등 다양한 결과물을 준

비하여 제출하고, 이런 결과물은 학교에서의 평가 뿐 아니라 교외 활동까지 연계하여 아이

들 스스로도 성취감을 얻기도 하였다. 싹을 틔우고, 열심히 생명력을 가꾸고 열매를 맺는 식

물을 관찰하며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본다고 한다. 식물들의 그 열정적인 삶 속에서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은 교실과 다른 모습의 아이들을 볼 수 있게 하였고, 자연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었으며, 학교에 존재하는 숲에서 환경이 가진 공동체 정신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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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皆がともになる協同学習

　学生たちがまわりの環境とつながり、持続可能な生活を暮せる方法を授業のなかで分

かち合えるように協同学習の授業を進めた。構造主義的協同学習を活用し学期の初ま

りには各々の集まり（チーム）をつくって大半の課題はその集まり（チーム）から始

めるようにした。 環境意思の決定活動や環境問題への理解など様々な活動において

構造を活用した協同学習を行い、この協同学習の過程を通してお互いが尊重し合い、

まわりに対して配慮できるようにした。

　協同学習を通して学生たちはお互い平等な立場からただ教師に従う学習ではなく

自主的に授業に参加し、ポジティブで肯定的な相互作用をしながら地球共同体の主体

としてのお互いが持つべき関係を経験した。

（３）まわりの環境探求プロジェクト学習

　ほかの教科と比べ、より試験の負担の少なくて教育過程が自由である環境教育の

特徴を生かしプロジェクト授業を行った。集まり（チーム）の構成を始め、計画を立

てること、一次調査、アンケートやインタビュー 、発表、評価の過程をひとつのプロ

ジェクトにして環境教育だからこそ活用できる長所を拡げるプログラムであった。

　このようなプロジェクト学習は学生たちに成績のプレッシャから放れ、お互いが

仲間意識を持ち、協同と社会性を学べるきっかけを与えた。そして頭のなかの環境で

はなく身近なまわりの環境を探求しつつ『自己環境化』のきっかけが設けられた。し

かも今回のプロジェクト学習を通じて学校と地域社会のつながりをみつけたることが

できた

（４）自ら動き出す環境集いの活動

 関心を持っている学生たちのお願いで放課後の自主的環境クラブの活動を始めた。

この放課後の自主的環境クラブでは学校のエナジー問題、地域の川の調査などの

活動を行い、ほかの学生と親、教師、地域社会のいろんな関心と励ましをあつめた。

こういうまわりからの関心と励ましは学生たちのつぎの挑戦の原動力になって

いった。　このように自主的環境クラブの活動は学校や塾の繰り返しのかわりに

学生たちに自ら動きだすことの新鮮な楽しさのを吹き込んでくれた。　頭とこころ

だけでなくからだで実践する地球への気配りの気持良さを感じた学生は高校に

進学してもこの自主的環境クラブの活動は続けたいという希望を表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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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두가 함께하는 협동학습

  현재 학교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경쟁의 관계를 극복하고 상호의존성의 세계관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교육과정에서 역시 서로 간의 의존관계를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김찬국, 2008). 학생들이 주변 환경과 연계되어 있고, 주변과 지속가능하기 위한 방법을 수

업에서 함께 공유하기 위해 협동학습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구조주의적 협동학습

을 활용하여 학기초 이질적 모둠을 구성하였고, 대부분의 과제를 모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환경의사결정 활동, 환경문제의 이해 등 다양한 

활동에서 구조를 활용한 협동학습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주변에 대한 배려를 고민하도록 하였다.

  협동학습을 하며 학생들은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교사주도의 학습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고,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구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서로의 관계를 경험

할 수 있었다.

(3) 주변 환경 탐구 프로젝트 학습

  다른 교과에 비해 시험에서 자유로운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이 탄력적인 환경교과의 특성

을 살려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였다. 모둠 구성부터 시작하여 계획하기, 일차조사, 설문 및 

인터뷰, 발표 및 실천, 평가로 진행된 프로젝트는 학교환경교육에서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프로그램이었다. 이런 프로젝트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 성적이라는 기준을 벗어

나 평등하게 동료로서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학습자들에게 협동심과 사회

적 기술을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 할 수 있는 실타래를 찾았으

며, 동떨어진 환경이 아닌 주변 환경 탐구를 통하여 자기환경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4) 스스로 움직이는 환경동아리 활동

  수업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학생들과 자유로운 환경 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환경동아리를 운영하였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자율적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환경동아리는 

학교 에너지 문제, 지역 하천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런 활동들은 다른 학생

들을 비롯한 학부모, 교사, 지역 사회의 관심과 인정을 받았다. 이런 주변의 피드백은 학생

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움직이도록 하는 동력이 되었고, 학생들의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움

직이는 동아리 활동은 학교와 학원으로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학생들에게 활력소가 되어 주

었을 뿐 아니라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직접 실천하는 지구에 대한 배려를 알도록 

하였다. 소수의 노력에서 시작한 동아리 활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진학

해서도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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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夢見る学校環境教育

　我々が夢見る空間はカタイコンクリートのグレーの空間ではない。　緑に包まれた

柔らかくてふわふわした空間であろう。　そして我々が夢見る社会は争い合う狭い

洞窟ではない。　IとYOUが話し合い、笑い合う『一緒のWE』になるのであろう。

　教育の結果はすぐには見えないはず。　しかし緑を求め続ければ、その人々が少し

ずつでも増えていけば、我々が夢見る空間と社会のなかでみんながともに息をあわせ

ながら暮せる日が一日も早く近づいてくるはずだと思う。

　持続可能な学校環境教育と多様な社会環境教育の連携、活動が中心となる活発な教育

方法、助け合う社会科学と人文科学 、学校と家庭、社会をつなぐ教育理念、理論と体

験のバランスがとれた教育スタンス、これらが環境教育が夢見る持続可能な社会のた

めのもっとも大事な第一歩であ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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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꿈꾸는 학교환경교육

  우리는 회색의 공간과 생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자연성을 되찾아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꿈꿔본다. 경제와 입시라는 동굴에서 탈출하여 

‘너’와 ‘나’가 아닌 ‘우리’의 세상을 위해 긍정적이고 생태적인 사고로의 전환을 꿈꾼다.

  교육의 결과가 짧은 시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수업 활동을 통하여 눈에 

띄게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녹색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사

회적 변화와 더불어 사회에 나간 아이들이 환경에 대한 넓은 시야를 지닐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학교환경교육에서의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하여 ‘재

미있다’라고 인식하게 하였고,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의 연속선상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체계적 수업이 가능하였다. 지속적인 학교환경교육과 다양한 사회환경교육이 연계된 환경교

육이 가능할 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콘크리트 블록 사이에도 이름 모를 초록 생명이 자라나 듯 경제와 입시 사이에서 다양한 

활동이 중심될 수 있는 교육,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을 통합시키는 교육, 학교와 가정과 사회

를 연계 시키는 교육, 이론과 체험을 접목시키는 교육… 이런 것이 바로 환경교육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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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고등학교 사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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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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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グラムは、現地の事情により変わることがで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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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2/10 2/11 2/12 2/13 2/14

7:00 기상, 8:00 식사 09:00 이동

오전

에코롱롱 견학

-기업의 

에너지교육

(군포 금정초)

과천시청 방문

-지자체 

우수사례

(과천시청)

홈플러스 방문

-그린스토어

(여월점)

에코그린스쿨 

방문

-학교내 

녹색성장교육

(수원농생고)

점심식사

오후

한일교사 세미나

-한일녹색교육사례

(한국과학창의재단

KT혜화지사)

과천과학관

-기후변화, 

과학프로그램

(과천과학관)

남이섬

환경학교
자유시간

저녁식사

한국도착

(분당내 

숙박)

휴식

(분당내 숙박)

휴식

(분당내 숙박)

휴식

(분당내 숙박)
귀국

부록. 일본교사 한국 방문 일정안

『일본교사초청 녹색성장 교육 사례 탐방』일정안

◦ 취    지 : 한국의 녹색성장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 소개, 한일 교사 녹색교육 세미나 

◦ 내    용 : 환경교육센터 및 관련  방문, 한일 교사 세미나(별첨참고)

◦ 기    간 : 4박 5일 탐방(2011년 2월 10일~14일)

◦ 초청대상 : 교수 1명, 초중고 교사 3명

성  명 소속 및 지위

三石初雄（Mitsuishi Hatsuo） 동경학예대학　교원양성교육과정 개발연구센터　교수

大内康弘 (Ouchi Yasuhiro) 法政大学第二中・高等学校

高城英子 (Takagi Eiko） 松戸市立小金中学校

松本純子 (Matsumoto Junko) 多摩市連光寺小学校

◦ 기    타 : 항공료를 포함한 본 행사에 대한 경비 전액 지원

◦ 주최/주관 : 한국과학창의재단/공주대학교산학협력단

◦ 간략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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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